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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동터오는 진보정치의 신새벽 16대총선 결과

< 성명서 >

'동터오는 진보정치의 신새벽' 16대총선 결과

국민지지로 기름진 거름 마련 … 진보정치 꿈나무 무럭무럭 키워나갈 터

자신감 갖고 자동차 해외매각 저지 등 노동자 서민 생존권 확보 나선다

1. 민주노총은 먼저 16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과 진보정치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21명의 후보는 물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과 민주노동당 당원들께 따스한 감사와 연대의 정을 아낌없이 보냅니다.

불과 몇백 표가 모자라 민주노동당 후보가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15대 총선 결과는 진보정치를 향한 노동자들의 도전이
큰 성공을 거두어 이후 더 큰 발전을 위한 기름진 거름을 마련했으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
한 시대흐름으로 용솟음쳐 강물지어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노동자 자신에게 진보정치를 실현할 힘이 있다는 자신감, 낡고 썩은 보수정치를 대신할 참신한 대안을 찾으려는 국민 다수의 열망을 품어
안은 노동정치·진보정치의 힘찬 해오름이 바로 이번 총선 결과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시행착오와 잘못을 냉정하고 진지하게 평가 반성하는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 마련된 기름진 거름에 진보정치를 위한 민주노
동당의 싹을 튼튼히 뿌리박고 1천3백만 노동자와 4천만 국민의 열망을 실현할 2단계 계획을 새롭게 가다듬어 자신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
다.

2.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후보 10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결코 많지 않은 후보를 내보냈으나, 아깝게 낙선한 울산 북구는 물론이고 30%
대의 지지를 얻은 창원을·울산동구, 20% 대의 성남중원 그리고 대전유성·울산남구·서울 강북을·천안을 등에서 10% 이상의 지지를 받았
으며, 모두 네곳에서 2위를 차지했고 출마자 평균 13.1% 지지를 얻어 명실상부한 새로운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부패한 보수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 새롭게 떠오르는 별은 자민련도 아니요 민국당도 아니요 바로 민주노동당을 앞세운 노동자 진보정치
세력임을 국민 누구나 똑똑히 인정하고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짧은 준비기간·시행착오와 오류·부족한 자금 등 내부의 문제는 물론이고,
두텁기만 한 지역감정의 벽·1인2표제의 무산 등 제도의 장벽·엄청난 금권 관권선거·'진보'에 대핸 왜곡된 피해의식이란 어려운 조건을 종
합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희망의 등대일지언정 좌절과 실망의 근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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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선 결과를 지배한 것이 지역감정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역감정의 두터운 벽 속에서도 국민들은 김대중정권의 잘못된 정책
과 보수정치권 전체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뚜렷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집권여당의 기본이익과 엄청난 관권선거, 남북정상회담 소동까지 벌이고도 철저히 참패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와 서민의 생
존권을 희생하며 부유층과 초국적자본만을 대변해온 정부여당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총
선시민연대한테서 낙선 대상자로 찍히고도 뻔뻔스럽게 출마한 부패 정치인 가운데 70%를 떨어뜨리며 보수정치권을 통째로 바꿀 것을 강
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해외자본에 팔아 넘기려는 것을 비롯한 김대중 정권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꾸고, 보수정치를 뜯어고치고 진정한 정치사회개혁을 이루는 투쟁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의 성과를 발판으로 자동차파업으로 시작한 4월투쟁을 5월투쟁과 5월31일 총파업으로 발전시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
고 △ 주5일근무제 실시 △ IMF피해 원상회복 △ 조세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자신감을 갖
고 힘차게 나설 것입니다.

4.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가능성'과 함께 보수정치의 높은 벽을 뚫고 진보정치의 싹을 틔우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님을 온 몸으로 실감
했습니다. 지역감정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드러내지 않고는, 1인2표제 도입 등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지 않고는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
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이를 극복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어려운 조건을 뚫고 기어이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한 번으로 족할 시행착오와 잘못'을 냉정하게 평가 반성하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5. 다시 한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민주노총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뛰겠
습니다. <끝>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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